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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로봇 스님’ 이끈 10만 연등…AI시대 견인하다
봉축위, 5월 16~17일 ‘연등회’

5만여 명 10만 연등 들고 행진

자율주행 로봇·AI 로봇에 눈길

50만명 참여…외국인들 “원더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10만 연

등이 서울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

았다. 특히 올해 연등행렬에는 휴머

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AI 로

봇까지 함께 행진에 나서며 전통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연등회

의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

원장)는 5월 16일 서울 흥인지문에서 

종로 일대를 지나 조계사까지 대규모 

연등행렬을 펼쳤다.

대형 장엄등과 5만여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형형색색의 행렬등이 도심

을 가득 메웠고, 거리 곳곳을 채운 시

민들과 관광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행

렬을 반겼다. 이날 연등행렬 전체 참

여 및 관람 인원은 50여 만명으로 추

산돼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등행렬에서 가장 큰 관심

을 모은 것은 단연 로봇이었다. 봉축

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

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스님들

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

민 국가유산청장 등 봉행위원단 곁에

는 휴머노이드 로봇 ‘석자’, ‘가비’, ‘모

희’, ‘니사’가 장삼을 갖춰 입고 합장

한 채 함께 걸었다. 주변에서는 자율

주행 로봇 2대가 봉행위원단을 호위

하듯 이동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북향민들이 치자등·마늘등·

화분등·육모등·거북등·물고기등 등 

북한 전통등을 들고 행진해 남북 화

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도 AI 로봇으로 연등행렬에 

색다른 풍경을 더했다. 임중연 동국

대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로

봇 ‘혜안 스님’과 동국대 예술대학 불

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의 보조법사로 활동 중인 

AI 로봇 ‘선아 법사’가 대열에 합류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선두 행렬 뒤를 이은 5등단에서는 

동국대가 지난해에 이어 3000명이 

넘는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참여해 

청년 불교의 활기를 보여줬다. 개교 

120주년을 맞아 학교 상징인 흰 코끼

리 ‘백상’과 ‘아코’ 대형 장엄등도 새

롭게 단장해 공개했다. 

이어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화

계사, 진각종 등 각 사찰과 불교단체

들도 저마다 특색 있는 장엄등과 행

렬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한

마음선원은 금강저를 형상화한 행렬

등으로 이 시대의 무지와 장애를 극

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세계 각국의 불자들도 연등행렬에 

함께했다. 베트남 원오사와 대만 불

광산사, 방글라데시 붓다사, 스리랑

카 마하보디사 등에서 참여한 이주민 

불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등을 들어 

불교문화의 다양성을 전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은 “문체부는 종교 주무부처로서 연

등회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우리 

사회 치유와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봉

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등회를 찾은 시민들도 감탄을 아

끼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연신 “원더

풀”을 외치며 연등 물결에서 눈을 떼

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신서

현(40·서울) 씨는 “매년 연등회를 찾

는데 올해는 로봇이 함께 걸어 신기하

고 볼거리가 더 풍성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파비앙(32) 

씨는 “아름다운 봄밤의 서울을 만난 

기분”이라며 “프랑스에 돌아가도 한

국을 생각하면 웃음 짓게 될 장면들”

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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